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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탐색하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한부모의 배경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8 전국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자료의 2,50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8개 항목에 대한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집단은 ‘양육 
안정 집단’, ‘보통 집단’, ‘경제적 안정 집단’, ‘잠재적 위험군 집단’의 4개 잠재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부모의 배경변인 중 학력보다는 성별과 경제적 측면의 정부지원유형 및 취업 여부가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 한부모, 미취업, 저소득지원가구 일 때 잠재적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 집단이 양육 안정 집단, 
보통 집단, 경제적 안정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된 후 한부모가 겪는 변화
및 어려움의 모습은 다를 수 있으며,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될 때 한부모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atent groups regarding the changes and difficulties after becoming
a single parent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backgrounds and depressive levels according to each
group. The data of 2,500 single parents from the 2018 Single Parent Family Survey were analyzed by 
Latent Profile Analysis (LPA). LPA indicated four-profile groups: 1) parenting stability group, 2) normal
group, 3) economic stability group, and 4) potential-risk group. Its determinants included gender and 
economic status, including government funding type and employment status rather than academic status.
Specifically, female single parents with an unemployed or low-income support household were more 
likely to be linked to the potential-risk group. In addition, the potential-risk group showed a higher 
depressive level than the parenting stability group, normal group, and economic stability group.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distinguished interven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can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Keywords : Perceived Changes and Difficulties in Single-Parent, Background, Depression, Latent Profile
Analysis, Lat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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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보다 양육 및 경제적 부담

[1] 등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향성이 있다. 한부
모가 된 이후 한부모가 경험하는 변화 및 어려움은 자신
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자녀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2, 3]. 경험적 연구 또한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의 아동, 청소년 간의 학교생활적응[4], 비행수준, 부/모 
애착, 또래애착[5], 대인관계, 정신건강[6], 학업성취[7], 
부주의[8], 반추[9]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 
또는 극복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한
부모가 된 후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한부모가 
된 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연
구는 대다수 변인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의 특징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
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 
된 후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유형화할 수 있다면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에 기초하여 
한부모가 된 이후의 변화 및 어려움 특성에 따라 어떤 형
태의 잠재집단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부모가 된 이후 한부모는 삶 전반의 변화 및 어려움
을 경험하는 경향성이 있다. 임세와, 박주혜(2018)[10]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은 경제적 측면, 직업 선택
적 측면, 자원의 부족, 정서적 측면의 어려움이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 서현석, 진미정, 도유록(2014)[11]에 따
르면 한부모 가족 학부모들은 가족 부양, 자녀 양육에 대
한 부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어
려움이 크다. 성미애(2020)[12] 또한 남성 한부모는 한
부모가 된 이후 부모역할, 건강, 경제적 측면, 친인척 관
계 등에서 어려움과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는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며[13], 일-가족 갈등
은 양육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그리고 여성 한부모는 여
성 양부모보다 불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4].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은 한부모 가정이 겪는 큰 어려
움 중 하나이며, 한부모 가정은 빈곤에 취약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15]. 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소
득 수준은 3년간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6]. 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비빈곤층 집단보다 자
녀 양육의 어려움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7]. 그리고 남성 한부모와 여성 한부모 간 경제적 
어려움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18]와 차이가 없
다는 연구 결과[19]가 혼재되어 있다. 한부모 가정의 경
제적 측면의 어려움은 한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 한 예로, 한부모 가정의 경제
적 어려움은 자녀 성취를 예측한다[20]. 여성 한부모 가
정의 소득은 자녀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방임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6].

남성 한부모와 여성 한부모 간에는 한부모로 경험하는 
변화 및 어려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먼
저 가사 노동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김외숙, 박은정
(2018)[21]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의 가사노동시간이 남
성 한부모 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성 한부모
는 교육 영역에서의 배제의 위험이 높은 반면, 여성 한부
모의 경우 노동 영역에서의 배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한부모의 우울 수준은 성
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23], 여성이 남성보다 우
울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24]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부모는 일반적으로 양부모보다 낮은 정신 건강 수준
을 보이며, 우울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여성 한부모와 남성 한부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김정란, 김
혜신(2014)[23]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의 경우 사
회적 차별경험, 남성 한부모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수인, 임애덕(2007)[26]은 남성 한부모
의 경우 자녀 스트레스, 여성 한부모의 경우 대인관계 스
트레스가 우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

초한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탐색하고, 확인
된 잠재집단에 한부모의 배경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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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2) 확인된 잠재집단 분류에 한부모의 성별, 학력, 정부

지원유형, 취업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가?
3)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

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8 전국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자

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부(주관 기관)와 한국여성정
책연구원(전담 기관)의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
지침서에 따르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2018년 8월 ∼ 10월), 
표본 크기는 총 2,500명이다[27].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2,50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한부모 배경 변인
한부모의 성별, 학력, 정부지원유형, 취업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2018 전국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성(0), 여성(1), 
학력은 중졸 이하(0), 고등학교(1), 전문 대학 (2∼3년
제)(2), 대학교 (4년제 이상) 이상(3), 정부지원유형은 저
소득지원가구(0), 일반가구(1), 취업 여부는 미취업(0), 
취업(1)이다.

2.2.2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2018 전국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8
문항을 사용하였다. ‘한부모가 된 후 귀하는 다음의 변화
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8개 문항
은 ① 경제적 어려움, ②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③ 
집안일 부담 증가, ④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⑤ 건강
상태 악화, ⑥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⑦ 자녀와 긴밀해
짐, ⑧ 일가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짐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27].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720이다.

2.2.3 한부모 우울
한부모의 우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8 전국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 자료’의 9문항을 사용하였다. ‘귀하
는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거의 매
일(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문항은 ‘일하는 것에 대
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피곤감, 기력이 저하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7].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910이다.

2.3 분석 방법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집단

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Z점수로 변환한 값을 활
용하였다. 둘째, 확인된 잠재집단 구분에 한부모의 성별, 
학력, 정부지원유형, 취업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기 위해 R3STEP 보조변수(Auxiliary)를 사용하였다. 
셋째,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BCH 보조변수(Auxiliary)를 사용하였
다[28]. 통계프로그램은 SPSS 22.0, Mplus 8.3 통계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한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

성 872(34.9%), 여성 1,628(65.1%)이며, 학력은 중졸 이
하 182명(7.3%), 고등학교 1,491명(59.6%), 전문대학(2
∼3년제) 427명(17.1%), 대학교 (4년제 이상) 이상 400
명(16.0%)이다. 정부지원유형은 저소득지원가구 1,166
명(46.6%), 일반가구 1,334명(53.4%)이며, 취업 여부는 
미취업 545명(21.8%), 취업 1,955명(78.2%)이다.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872 34.9
Female 1,628 65.1

Education

Middle School 182 7.3
High School 1,491 59.6

College 427 17.1
University 400 16.0

Government 
funding type 

Low-income support 
household 1,166 46.6

Ordinary-income 
household 1,334 53.4

Employment Unemployed 545 21.8
Employed 1,955 78.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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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ass 3 class 4 class
AIC 54286.615 53284.560 52850.317
BIC 54432.216 53482.578 53100.751

SABIC 54352.784 53374.551 52964.129
Entropy .724 .786 .833

LMR LRT(p) .0000 .0000 .0001
BLRT(p) .0000 .0000 .0000

class 1(%) 38.1 11.2 11.2 
class 2(%) 61.9 55.0 53.0 
class 3(%) 33.8 2.8 
class 4(%) 32.9 

Table 2. Tests of model fit

 ※ Class 1: parenting stability group, Class 2: normal group Class 3: economic stability group, Class 4: potential-risk group  
Fig. 1. Profile plots 

3.2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
    집단 분류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집단 
분류를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시 사용한 문항은 ① 경제적 어려움, ②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③ 집안일 부담 증가, ④ 형제/자매/
친척과 멀어짐, ⑤ 건강상태 악화, ⑥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⑦ 자녀와 긴밀해짐, ⑧ 일가친척으로부터 자유로
워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인 방법으로 잠재집단 수를 2개부터 6개까지 늘려
가며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단, 잠재집단 수를 5개
와 6개로 설정한 모형은 추정에 실패하여 잠재집단 수를 
2개부터 4개까지 설정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것처럼,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p), BLRT(p), 잠재집단별 사례수의 비율, 잠재집단
의 고유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잠재집단이 4개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잠재집단의 대표적 특징을 중심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잠재집단 1에 포함된 분석 대상자는 280명
(11.2%)이다. 잠재집단 1은 8개 항목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이며, 특히 부모 역할 어려움이 적은 특징을 보
이기 때문에 ‘양육 안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에 포함된 분석 대상자는 1,326명(53.0%)이다. 잠재집
단 2는 8개 항목 모두 평균 근처의 점수를 보이고 있으
며, 한부모가 되기 전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3에 포함된 분석 대상자
는 71명(2.8%)이다. 잠재집단 3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에 대한 부담 점수가 낮으며, 부모 역할 및 자녀와의 관
계 측면의 점수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는 특
징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4에 포함된 분석 대상자는 823명(32.9%)이다. 
잠재집단 4는 8개 항목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군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3 잠재집단 분류 영향 요인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집단 

분류에 한부모의 성별, 학력, 정부지원유형, 취업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R3STEP 보조변수를 사
용하였다. 

첫째, 잠재집단 1(양육 안정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
정했을 때, 여성 한부모이고, 취업을 한 경우 잠재집단 1
보다는 잠재집단 2(보통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남성 한부모일 때 잠재집단 1보다는 잠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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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group: Class 1(parenting stability group)

Variable
Class 2 Class 3 Class 4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Gender(0: male) .382* .151  -2.274*** .544 .897*** .160
Education -.032 .087 -.288 .161 -.110 .093

Government funding type(0: low-income 
support household) -.258 .179 -.397 .359 -.986*** .185

Employment(0: unemployed) .515* .218 .703 .464  -.048 .215

Reference group: Class 2(normal group)

Variable
Class 1 Class 3 Class 4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Gender(0: male) -.382* .151 -2.656*** .533 .514*** .123

Education .032 .087 -.255 .148 -.078 .071
Government funding type(0: low-income 

support household) .258 .179 -.140 .333  -.729*** .125

Employment(0: unemployed) -.515* .218 .187 .442 -.563*** .148
Reference group: Class 3(economic stability group)

Variable
Class 1 Class 2 Class 4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Gender(0: male) 2.274*** .544 2.656*** .533 3.170*** .532
Education .288 .161 .255 .148 .177 .154

Government funding type(0: low-income 
support household) .397 .359 .140 .333 -.589 .336

Employment(0: unemployed) -.703 .464 -.187 .442 -.751 .441

* p<.05, ** p<.01, *** p<.001

Table 3. Three-step results for antecedents of classes

단 3(경제적 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여성 한부
모이고, 저소득지원가구 일 때 잠재집단 1보다는 잠재집
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잠재집단 2(보통 집단)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했
을 때, 남성 한부모일수록 잠재집단 2보다는 잠재집단 3
(경제적 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 한부모이고, 저소득지원가구이며, 미취업인 경
우 잠재집단 2보다는 잠재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잠재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여성 한부모인 경우 잠재집단 3보다는 잠재
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잠재집단에 따른 우울 수준 차이 검증
잠재집단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보조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잠재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가 잠재집단 1(양육 안정 집단), 2

(보통 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높으
며, 잠재집단 1(양육 안정 집단), 2(보통 집단)가 잠재집
단 3(경제적 안정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Significan
t pairwise

comparisons)

Depression

Class 1 280 1.462 .036
225.053

***
(3<2=1<4)

Class 2 1,326 1.421 .014
Class 3 71 1.205 .051
Class 4 823 1.874 .028

※ Class 1: parenting stability group, Class 2: normal group Class 
3: economic stability group, Class 4: potential-risk group  
* p<.05, ** p<.01, *** p<.001

Table 4. Comparisons (With the BCH Procedure) 
across the four-class profiles on depression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부모가 된 후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경험하는 변화 및 어려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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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에 따라 고유한 프로파일을 보이는 잠재집단이 존재하
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확인된 잠재집단에 한부모의 배경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부모가 된 후의 ① 경제적 어려움, ② 부와 모의 역
할 혼자서 감당, ③ 집안일 부담 증가, ④ 형제/자매/친척
과 멀어짐, ⑤ 건강상태 악화, ⑥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⑦ 자녀와 긴밀해짐, ⑧ 일가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짐과 
관련된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4개 잠재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집단인 ‘양육 안정 집단’은 전체의 280명
(11.2%)이며, 8개 항목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이며, 
특히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적은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잠재집단인 ‘보통 집단’은 전
체의 1,326명(53.0%)이며, 8개 항목 모두 평균 근처의 
점수를 보이며, 한부모가 되기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가장 작은 비율의 세 번째 잠재집단인 ‘경제
적 안정 집단’은 전체의 71명(2.8%)이며, 경제적 어려움
과 미래에 대한 부담 점수가 낮으며, 부모 역할 및 자녀
와의 관계 측면의 점수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
이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잠재집단인 ‘잠재적 위험군 집
단’은 전체의 823명(32.9%)이며, 8개 항목 모두 평균 이
상의 점수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집단의 특징은 첫째, 한부모
가 된 후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잠재적 위험군 
집단이 32.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부모가 된 후 경제적 측면, 직업 선택적 측면, 자
녀 양육, 친인척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
다[10-12, 29]. 그리고 한부모가 된 후 상대적으로 적은 
어려움을 겪는 안정 집단의 경우 양육 관련 안정 집단과 
경제적 안정 집단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안정 집단의 경우 한부모가 된 후 경제적 어려움 및 미래
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여전히 부모 역할 수행 및 자녀
양육 등 집안일의 부담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정 집단의 경우에도 한부모가 된 후 한부모가 
겪는 변화 및 어려움의 모습은 다를 수 있으며, 각 잠재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될 때 한부모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잠재집단 분류에 한부모의 성별, 학력, 정부지원
유형, 취업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성별, 
정부지원유형, 취업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잠재집단 1(양육 안정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비

교했을 때, 여성 한부모이고, 취업을 한 경우 잠재집단 2
(보통 집단), 남성 한부모일 때 잠재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 여성 한부모이고, 저소득지원가구 일 때 잠재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잠재집단 
2(보통 집단)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남성 한부모
일수록 잠재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 여성 한부모이고, 
저소득지원가구이며, 미취업인 경우 잠재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셋째, 잠재집단 3(경
제적 안정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여성 한부
모인 경우 잠재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
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한부모의 배경변인 중 학력보다는 성
별과 경제적 측면의 정부지원유형 및 취업 여부가 잠재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여성 
한부모, 미취업, 저소득지원가구 일 때 잠재적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은 양
부모 가정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30]. 여성 한부모가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1]. 그리고 남성 한부모보
다는 여성 한부모의 경우 더 큰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경
향성이 있다[32]. 

셋째,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잠재집단 4(잠
재적 위험군 집단)가 잠재집단, 1, 2, 3보다 우울 수준이 
높으며, 잠재집단 1(양육 안정 집단), 2(보통 집단)가 잠
재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서 볼 점은 잠재집단 3
(경제적 안정 집단)의 우울 수준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겪는 우울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경
제적 측면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부모가 된 후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
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우울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변인 중심적 접근을 활
용하여 한부모가 겪는 변화 및 어려움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본 연구는 한부모
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할 때 몇 개의 잠재집
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잠재집단에 따라 어떤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지 확인함으로써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에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실제적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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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2차 자료의 한계 때문에 한부모의 배경변인 중 
일부를 중심으로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
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다양한 예측변인을 활용한 경험적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에 기초하여 한
부모 기간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잠재집단의 전이가 어떻
게 나타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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